

2026 전주시 청년-어르신 서로돌봄 봉사활동
청년 참여자 일기
오늘 활동에서 느낀 점을 자유 형식으로 편하게 적어주세요. 길어도 짧아도 좋습니다.
	회 차
	8회차
	활동 일자
	2026년   8월 24일

	청년 성명
	오소진
	어르신 성함
	서금순님

	다음 회차 만남 일시
	
	다음 회차 만남 장소
	


▶ 1. 오늘은 어르신과 어떤 활동을 함께 했나요?
  오늘은 병원 방문 동행과 정서적 회상 대화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 병원 동행 및 진료 케어: 정기 병원 진료 예약 일정에 맞춰 어르신과 함께 병원에 방문하여 이동 및 진료 과정을 밀착 동행했습니다.
* 경과 확인 및 처방 점검: 진료 후 변경된 약 복용 시 부작용이 없었음을 확인했으며, 발 부종(붓기) 상태가 크게 완화된 경과를 함께 체크했습니다. 또한, 경과가 좋아 다음 진료 예약까지 처방 약의 양이 줄어든 기쁜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 주제 대화 및 그림일기: '내 인생에서 가장 남기고 싶은 한마디'를 주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정성껏 그림일기를 작성하며 전체 봉사 활동을 뜻깊게 마무리했습니다.
▶ 2. 오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가장 남기고 싶은 한마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르신께서 "올해는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 힘들었는데,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는 그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소망을 밝혀주셨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르신의 솔직한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마음 깊이 울림을 받았고, 이번 활동이 끝난 후에도 어르신께서 늘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 3.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이나 새롭게 배운 점을 적어주세요.
마지막 회차에 병원에 동행하여 진료 과정을 살피고, 함께 노력했던 발 붓기 완화와 처방 약 감소라는 긍정적인 수치적·신체적 경과를 직접 확인하게 되어 제 일처럼 기쁘고 보람차였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모니터링과 곁에서의 진정성 있는 동행 케어가 어르신의 건강 자가 관리 의지와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온몸으로 체감한 시간이었습니다.
▶ 4. 다음 회차에는 어르신과 무엇을 해보고 싶나요?
공식적인 활동 회차는 마무리되었지만, 어르신께서 앞으로도 스스로 건강수첩을 작성하시고 줄어든 약을 시간표에 맞춰 잘 복용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복약 수칙과 건강 관리 방법을 차근차근 다시 복습해 드렸습니다.
▶ 5. 그 밖에 자유롭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첫 회차부터 8회차까지 어르신과 함께 달려온 모든 시간이 제게도 큰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항상 반갑게 맞춰 맞아주시고, 건강수첩 기록이나 디지털 교육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어르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안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어르신의 소망처럼, 정겨운 낙수정 마을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 작성한 일기는 그림일기·인증사진과 함께 매주 금요일 자정까지 홈페이지 봉사활동 Log에 등록해 주세요.
